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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렇게 ‘착한’ 대리운전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하나대리운전 협약 체결

665-6688번 이용하면 1,500원씩 이웃돕기 후원

지역 쪽방 거주인, 북한 이주민 복지사업에 사용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마음으로 하는 특별한 행동이

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기부는 누군가

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작은 관심에서부

터 시작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이 바로 기부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

까.

최근 음주 후 이용하게 되는 대리운전을 통해 후원금을 적립하는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

(665-6688)’이 대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은 대리운전 1회 이용시 1,500원의 후원금이 복지기금으로 후원되는 사

업으로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하나대리운전의 후원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장민철 기획실장은 “대리운전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1회 이

용마다 1천원을 돌려주는 방식을 응용해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을 생각하게 됐다”며 “자원봉사

능력개발원은 정부지원금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민들의 후원 참여가 절실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장실장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하나대리운전을 직접 찾아가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벌이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대리운전 후원 사업을 제안했다. 하나대리운전 측은 “이런 뜻 깊

은 사업의 파트너로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대답과 함께 흔쾌히 지정후원번호를 할당해 

주었다. 이후 11월 말부터 지인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한달 평균 20여만원의 후원금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원금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센터인 대구쪽방상담소,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운영하

고 있는 각종 사업의 복지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대구쪽방상담소에 등록되어 있는 쪽방거주인은 1,400여명으로 중구와 서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쪽방거주인 및 노숙인을 위해 쪽방상담소는 매주 금요일 저녁 동대구역에서 무

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사업, 자활 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구거주 북한 이주민은 2008년 말 현재 450여명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달서구에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일에

서부터 컴퓨터교육, 학습도우미 등 2달 동안 기본 정착을 도와주고 있다. 

장실장은 “음주 후 안전한 귀가와 함께 생활 속에서 지역의 저소득층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랑

의 쪽방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께서 보내주시

는 버리기엔 아까운 남성 신발이나 옷은 작업복으로 아저씨들에게 인기가 좋다”며 “라면 한 

박스, 쌀, 애기용품 등 소량기부라도 환영한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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